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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LGBT) 집중 조명 

한국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설문이 

포함된 국가적으로 대표성 있는 조사 및  성인인구 중 

트렌스젠더의 비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관련 

통계를 추정할 수 있는 OECD 14 개 국가의 통계를 살펴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LGB)는 성인인구의 2.7%인 

상당한 수준이고, 지속 증가하고 있다 [Figure 1.4 OECD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젊은 코호트의 증가하는 커밍 아웃 

경향성을 감안할 때 LGB 성 정체성에 대한 공개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LGBT 집단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보다 OECD 국가에서 그 개선의 정도가 

일관되고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 한국은 동성애 수용도가 10 점 만점에 

3 점으로 OECD 평균 (2 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1].  

LGBT 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는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성 있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LGBT 집단은 고용상 지위 및 임금 소득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Figure 1.12], 관련 실험은 LGBT 에 대한 차별이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성애 지원자의 성적 지향이 게이 및 레즈비언 

단체에서의 자원봉사 및 근무경력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 

동일한 학력 및 경력이 있는 이성애 지원자에 비해 면접에 

초청될 확률이 1.5 배 정도 낮다 [Figure 1.13]. 

국가는 정책을 통해 LGBT 에 대한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국가 통계에 있어 LGBT 개인 및 그들이 직면한 

불이익을 가시화하는 것은 포용성 증진의 전제 조건이고, 

한국은 이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LGBT 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LGBT 개개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국은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OECD 32 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림 2]. 미국의 동성결혼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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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정의하는 청소년의 

자살 시도를 15% 가량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적 편견에 대응해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LGBT 포용성 증진을 위한 모든 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교육적 개입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다.  

----------------------------------------------- 

사회지표 개요 

낮은 제도에 대한 신뢰 

대한민국 국민 중 30%만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 

[Figures 8.4].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OECD 평균 (43%) 

보다 낮고, OECD 에서 8 번째로 낮은 순위이다. 스위스 

(81%), 룩셈부르크 (71%), 노르웨이 (69%)의 정부 신뢰도는 

한국에 비해 두배 정도이다. 대부분 OECD 국가와 달리 한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소득 수준과 관련이 없다. 

사법제도, 군인 및 경찰에 대한 신뢰도 낮다: 국민의 26%가 

사법제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OECD 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준); 47%가 군인을 (OECD 에서 가장 낮은 수준); 64%가 

경찰을 신뢰하고 있다 (OECD 에서 다섯번 째로 낮은 수준). 

다만, 한국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57%)는 OECD 평균 

(46%)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패 인식 

한국인 다섯 중 네 명 (79%)는 한국 정부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믿고 있다 [Figure 8.6]. 이는 OECD 평균 (43%)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10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의 경우 다섯 중 한 

명만이 정부 부패를 언급했고, 일본의 부패 인식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투표율 감소 

한국인의 2016 년 투표율 (61%)은 OECD 평균 (6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Figure 8.10]. 한국인 다섯 중 하나 

(21%)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는 OECD 평균 (1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Figure 8.11].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투표율은 지난 25 년간 감소하였다 

(1992 년 투표율은 75%).  

여성에 대한 폭력 

한국 여성의 다섯 중 한 명 (18%)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고, 같은 질문에 

대한 OECD 평균은 열 셋 중 한 명이다 [Figure 8.8]. 한국은 

이 지표에 대해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여성의 약 17%는 평생 동안 친밀한 연인 및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Figure 8.7], 한국여성의 36%는 밤에 도시 및 거주지를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Figure 8.9]. 

높은 남성 흡연율과 낮은 여성 흡연율 

2016 년 기준, 한국 남성의 33%가 매일 흡연을 하고, 한국의 

남성흡연율은 OECD 에서 다섯번 째로 높다 [Figure 7.13]. 

반면, 한국의 여성흡연율은 4%로 OECD 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흡연율은 남성 23% 및 여성 

14%이며, 한국 흡연율의 성별 격차는 OECD 모든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같이 한국의 

흡연율은 지난 10 년간 상당히 감소하였다. 

여전히 높지만 감소하고 있는 자살률 

자살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2016 년 인구 

10 만명당 26 건의 자살이 있었고 이는 OECD 평균인 

10 만명당 12 건의 두배 수준이다. 한국은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Figure 7.10].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세배 정도 

자살할 확률이 높다. 1990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자살률은 2011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Figure 7.11]. 

가족 구성의 지연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인의 평균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1990 년대 초반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25 세 및 

남성 27 세였다. 2016 년에는 여성 30 세 및 남성 33 세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Figure 

4.11]. 

혼인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혼인율은 여전히 

높다. 2016 년에 혼인율은 인구 1000 명당 5.5 이었고, OECD 

평균은 인구 1000 명당 4.8 이었다 [Figure 4.12]. 1990 년대에 

한국의 혼인율은 인구 1000 명당 9.3 이었으며, OECD 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이혼율은 OECD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이혼율은 1990 년에 인구 1000 명당 

1.1 에서 2016 년에 2.1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2016 년 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 (인구 1000 명당 1.9)보다 높다 [Figure 4.11] [Figure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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